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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달러에 회사를 판 까닭은?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스티브 김, 한국이름으로 김윤종 CEO는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
온 후 1976년 맨손으로 미국행을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정보통신학 석사학위를 취
득했다. 
 1993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일랜(Xylan)을 창업, 3년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3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회사를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아시안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다. 2007년 1월, 30여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아내와 세 자녀를 동반해서 영구 귀한 했다.
 이어 '꿈·희망·미래 재단'을 설립,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연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한국장학생과 연변지역 조선족 장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버
스와 빵기계, 비료공장, 선박 수리소 등을 지원하고, 제3세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에 교사
와 도서관을 지원했다. 그는 말했다. "젊어서는 버는 돈이 내 돈이고 나이 들어서는 쓰는 돈이 내 
돈!"이라고. 
 지금까지의 신화 자체만으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했으나 70이 넘은 나이에 새
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도전정신 또한 대단하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이룬 아메리칸 드림인 동시
에 아시아의 빌 게이츠,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천가라 할 만하다. 
 한국은 남과 북이 대치, ‘투 코리아(2 Korea)’로 맞서왔다. 가만히 살펴보면 쌍방 기형적인 성
장이 내재해 있다. 북측은 말하자면 '쓰리 디 코리아(3D Korea)'다. 위험하고(dangerous), 힘들고
(difficult) 어둡다(dark).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줄타기 곡예를 한다. 그리고 철통같은 세습 왕조를 구축하
고 임기가 있는 자유세계국가 리더십의 약점을 유린한다. 힘든 상대다. 물론 폐쇄사회다. 어둡
다. 남측도 '쓰리 디 코리아(3D Korea)'다. 역동적이며(dynamic) 꿈(dream)이 있고 역시 어둡다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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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간의 발전 동력은 가난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이었다. 가난 극복, 그것은 꿈이었다. 그만
큼 역동적이었지만 숨 가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자살율은 세계1위를 돌파했다. 또 
어둡다. 대규모 분식회계, 비리, 고물가 등이 매번 국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위장전
입, 부동산 투기 등 지도층의 뻔뻔함도 여전하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세련됐을 뿐이지 암흑은 여전하다고 믿는
다. 전투기나 무기구입에 따른 국방예산을 등쳐먹고 재벌들의 편법 증여·상속이 늘 끓고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은 항상 공염불이다. 
 예전에 한 공기업의 어처구니없는 졸속 기업인수가 있었다. 그 공기업은 국가의 석유자원 확
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그 기관은 캐나다의 석유기업을 해외기업 
M&A 역사상 최대인 4조70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2조원의 부채까지 모두 인수하면서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49%를 얹어서 준다?" 젊은 
기자들은 이상했다. 여러모로 살폈다. 2007년에 이어 이듬해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두둑한 프리미엄을 줬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
국 제대로 된 수익 한 번 내지 못한 채 부실자산으로 헐값에 내놓았다.
 자원외교를 최고업적으로 남기고자하는 정권이지만 해당 공기업과 관료들은 공명·정대·투명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쓰리 에스 코리아(3S Korea)’로 나갈 수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밝은 
한국(Sunny Korea), 강력한 한국(Strong Korea), 현명한 한국(Smart Korea)' 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16일
(금)

6월 19일
(월)

6월 20일
(화)

6월 21일
(수)

6월 22일
(목)

미 달 러 (USD) 1280.10 1273.50 1280.70 1282.20 1291.50

일 본 엔 (JPY) 913.48 897.49 902.31 907.46 911.50

영 국 파 운 드 (GBP) 1637.25 1634.03 1639.36 1636.60 1649.50

캐 나 다 달 러 (CAD) 968.60 965.50 969.53 969.31 981.46

홍 콩 달 러 (HKD) 163.66 162.84 163.85 163.85 164.98

중 국 원 (CNH) 178.67 178.66 179.46 178.29 179.54

유 로 화 (EUR) 1401.84 1393.53 1398.84 1400.35 1419.68

호 주 달 러 (AUD) 881.28 876.42 877.60 870.36 878.35

싱 가 폴 달 러 (SGD) 958.05 952.26 955.28 954.62 963.8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6.72 275.98 276.76 276.34 278.04


